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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ambiguity,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mong nurses working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units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job burno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ambiguit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participants were 149 nurses working in 10 general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5.0 and Model 

4 of the PROCESS macro program. The results reveal tha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role ambiguity and job burnout, with job burnout completely mediating the 

effect of role ambiguity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s to 

reduce job burnout should be considered to enhan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Key words: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Role ambiguity, Job burnou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ediating effects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역할모호성, 직무소진과 조직

유효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역할모호성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파악

하는데 있다. 대상자는 10개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149명의 간호사이다. 데이터는 자기보고식 설

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고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과 PROCESS macro Program의 model 4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유효성은 역할모호성, 직무소진과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소진은 역할모호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 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직무소진을 관리하고 조직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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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는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등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가족 간병으로 인한 사

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

로 간호인력의 팀 접근에 의해 간호와 간병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1]. 통합서비스는 2013년 시범사업

으로 시작된 지 10년째 접어들고 있다. 통합서비스 제도 

시행 후 그 운영 성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환자 안전 증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감소 등이 

통합서비스의 장점으로 조사되었다[2]. 이러한 긍정적 결

과와 제도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정부는 

2022년까지 통합서비스 병상을 10만 개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였으나 2022년 12월 기준 통합서비

스 병상은 목표치의 65.4%만을 확보한 상태이다[3]. 

이와 같이 정부의 확대 정책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다양

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간호인력의 수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인구당 우리나라 간호대학 

졸업자는 OECD 평균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음에도[4] 신

규간호사의 사직률이 47.7%에 달해 간호사의 수적 증가는 

크지 않다[5]. 경력간호사 또한 업무부담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통합서비스 병동의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2]. 실제로 간호사들의 개인시간(식사, 휴식과 

화장실 사용시간 등)은 일 평균 23.5분으로, 식사도 제대

로 할 수 없을 정도이며, 시간외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6]. 이는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전문영역의 간

호행위에 더해 기존의 간호보조인력이 담당하던 일상생활

보조 및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비중이 증가되었기 때문이

다[7].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업무를 모두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간호사의 업무량이 과도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

할모호성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8]. 역할모호성은 이

러한 의료 환경 내에서 자신의 직위 및 기능과 관련된 구

체적인 역할, 책임, 기대치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명확성

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역할의 모호함은 역할갈등

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Behrman과 Perreault[9]

는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은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서

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은 모두 혼

란을 야기하고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잠재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스트레스,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

의 저하[10,11], 소진[12], 간호 부서 내 비효율성으로 이

어져 궁극적으로 환자 간호의 질[13]과 의료기관의 조직유

효성[11]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유효성은 조직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또는 효과

적인가를 표시하는 개념으로[11], 조직이 의도한 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조직유효성을 측정하는 심리적 성과지표인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은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웰빙과 참여

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낮은 직

무만족도와 조직 몰입도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키고 업무 성과 저하로 이어져 조직유효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여 통합서비스가 안정적

으로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

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7]. 그

러나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

는 현 상황에서 간호인력 간 역할 정립과 업무 범위를 명

확히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조직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설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역할모호성의 단편

적인 영향을 탐색하는 것보다 역할모호성이 어떤 인과경

로를 통해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요인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로부터 역할모호성과 조직유효

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직무

소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직무소진은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저하

라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심리적 증

후군으로[15], 과도한 직무요구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16], Kim, Won과 

Park[17] 연구에서 업무 과부하 및 역할모호성과 같은 직

무요구가 소진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직

무소진과 조직유효성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Salvagioni 등[18]은 소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을 통해 소진이 직무불만족의 예측인자임을 밝혔으며, 직

무소진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는 부적 영향을[19], 이직

의도와는 정적인 관련[2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직무소진은 역할모호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조

직유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

다는 점에서 매개 변인으로의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할모

호성과 같은 직업환경적 외적요인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

인 직무소진과 관계하여 조직유효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할모호성과 조직유효성을 

연결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됨으로써 조

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역할모호성, 직무소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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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유효성의 정도를 확인한다.

2)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역할모호성, 직무소진 및 

조직유효성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3)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역할모호성과 조직유효성

과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II. Related Works

통합서비스는 기존의 가족과 간병인에 의해 제공되었던 

비전문적인 간호행위를 공식적인 직접 간호영역으로 전환

시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으로 구성된 팀 간호 형태로 

운영되는 입원서비스 모형이다[21].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 

제도의 급격한 변화, 이로 인한 직무 방향성의 결여와 팀 

간호로 운영되는 통합서비스의 특수성 등의 요인으로 인

해 간호사에게 역할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간 역할 정립과 업무 범위

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나[7] 아직 정책적으로 

통합서비스 제도 내에 간호인력 간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어[21] 역할모호성이 통합서비

스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경험하는 역할모호성은 개인

의 웰빙, 팀워크, 조직유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먼저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

무만족도를 비교한 Park과 Lee[22] 연구에서는 통합서비

스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반

면 Lee와 Lee[23] 연구에서는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더 높게 나타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Kim

과 Lee[24]는 상급종합병원 통합서비스병동과 중소병원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역할갈등을 비

교하였는데 중소병원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

레스와 역할갈등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중소병원 간호사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Ahn과 Ha[25], Lee, Seol과 Kim[26]의 연구에서는 역

할갈등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Lee[11]의 

연구에서도 역할모호성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Joo와 

Jang[27] 연구는 역할모호성으로 간호사의 일상생활 보조

업무가 증가하고 간병업무가 추가될수록 간호사는 정체성 

혼동과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

와 Jung[10]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전문적 간호업무 수행

할 때와 다르게 일상생활 보조업무를 수행 시 직무만족은 

낮아지고, 직무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불어 Jeon과 Lee[13] 연구는 역할스트레스가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통합서

비스병동 간호사의 역할모호성은 직무만족도 감소시키고 

팀의 결속력를 방해하여 결국 환자 간호의 질과 유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im, Park과 Seo[12] 연구에서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의 업무스트레스와 소진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스포츠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17]의 연구에서도 역할모호성은 직무소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Khamisa, 

Peltzer와 Oldenburg[28]는 업무스트레스, 소진과 직무만

족도를 연구한 7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을 한 연구에서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에 비해 높

은 수준의 소진을 경험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근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직무만족도 감소와 소진이 발생하지만, 이러

한 관계의 인과적 특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

의 없다고 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간호사의 역할모호성

에 관한 연구들은 직무소진, 조직유효성과의 관련성을 탐

색하는데 주로 관심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인

과경로를 통해 역할모호성이 조직유효성을 낮추는지 추가

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연

구하고자 한다.

III. Methods

1. Study design

본 연구는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역할모호성과 조직

유효성과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Participants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와 D광역시에 소재한 10개 종

합병원을 임의선정하고, 통합서비스병동에서 최소 1년 이

상 근무 중인 간호사를 편의표집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3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가 17개일 때 148명의 최소 표본수가 산출되었다. 탈락률 

20% 정도를 고려하여 17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이 중 설문 응답이 불충분한 7부, 1년 미만인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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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149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3. Measurements

본 연구에 사용한 모든 측정도구는 번역ㆍ수정한 저자

에게 사용 허락을 받았으며,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간호

학 교수 1인, 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관리자 1인과 간호사 

1인의 평가를 받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3.1 Role Ambiguity

본 연구에서는 Rizzo와 Lirtzman(1970)가 개발하고 

Kim[29]이 번안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역할모호성 7문항, 역할갈등 8문항의 총 1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 응

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모호성 또는 역

할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Kim[29]의 연구에서 역할모호성 .86, 역

할갈등 .84,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3.2 Job burnout 

본 연구에서는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소

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Bae[30]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 고갈

(emotional exhaustion) 9문항, 비인격화

(depersonalization) 5문항, 개인적 성취 저하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8문항의 총 2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 응답

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의 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Bae[30]의 연구에서 정서적 고갈 .86, 비인격화 .78, 개인

성취감 저하 .82,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고갈 .88, 비인격

화 .80, 개인적 성취감 저하 .84였다.

3.3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본 연구에서는 Price와 Muller(1990), Quinn과 

Staines(1979)이 개발한 직무만족 설문과 Mowday, 

Steers와 Porter(1979)가 개발한 조직몰입 설문을 

Shin[3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직무만족 

11문항, 조직몰입 9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유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α는 Shin[31]의 연구에서 직무만족 .89, 

조직몰입 .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4. Data collection and ethical considerations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020–24)을 받은 후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C도와 D광역시에 소재한 10개 종합병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직접 전화로 해당 병원 간호부 부서

장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허

락을 받았다. 설문지에는 연구의 목적, 설문지 내용,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동의 철회, 설문지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였으며, 서면 동의서가 포함된 설문지

를 병동에 배부하였다. 정보 내용을 읽고 연구에 참여하기

로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하고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5.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과 

Hayes의 PROCESS macro v4.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변수, 직무관련 변수 및 연구변수 중 범

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

편차로 요약하였다. 

2) 역할모호성과 직무소진 및 조직유효성 간의 관련성

을 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통제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조직유효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Pearson 상관분석과 one-way ANOVA, 다중비교

의 방법으로는 Scheffé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가 정

규성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를 적용하였다.

4) 역할모호성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3

개 하위요인(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저하)

을 매개변수로 한 병렬다중매개효과 분석은 PROCESS 

macro Program의 model 4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이

를 위해 Bootstrapping 과정은 10,000회로, 신뢰구간은 

95% 수준으로 지정하였으며,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변수를 공변인

(covariate)으로 설정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또한 범

주형 변수는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고, 연속형 변수들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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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 

5)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Chronbach’ α 계

수를 산출하였다.

IV. Results

1. Demographic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42명(95.3%)으로 다수를 차지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3.03±9.32세(범위 22~62세)였고, 

결혼여부는 미혼이 82명(55.0%)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은 학사이상 졸업자가 110명(73.8%)으로 다수를 차지하였

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104명(69.8%)이었다. 월수입의 

평균은 325.34±60.21만원(범위 200~500만원)이었고, 총 

임상경력은 평균 99.35±86.33개월(범위 12~366개월) 이

었다. 통합서비스병동에서의 평균 근무경력은 

31.40±19.28개월(범위 12~84개월) 이었다. 근무 병동은 

내�외과계 혼합이 73명(4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

가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전달체계 유형은 팀 간호모델이 

88명(59.1%)으로 가장 많았다. 현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99명(66.4%)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팀당 간호인력은 

평균 4.56±2.00명(범위 2~10명) 이었다. 평균적으로 담당

하고 있는 환자 수는 10~15명 미만이 49명(32.9%), 

15~20명 미만이 45명(30.2%)으로 나타났다(Table 1).

2. Levels of role ambiguity,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대상자의 역할모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00±0.53점으

로 나타났다. 직무소진의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정서적 

고갈이 3.45±0.63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 성취감 저하 

2.91± 0.56점, 비인격화 2.84±0.74점 순이었다. 조직유효

성은 5점 만점에 평균 2.91±.0.47점이었다(Table 2).

3. Relationships role ambiguity,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대상자의 조직유효성은 역할모호성(r=-.55, p<.001), 직

무소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r=-.57, p<.001), 비인

격화(r=-.52, p<.001), 개인성취감 저하(r=-.61, p<.001)

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었다. 즉 역할모호성,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저하된 개인성취감이 커질수록 조직유효

Characteristics Categories or range 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SD

⦋Me, IQR⦌
t/F/r(p) 

Gender
Male   7( 4.7) ⦋2.55, 0.30⦌

-2.41(.014)*
Female 142(95.3) ⦋2.98, 0.61⦌

Age(years) 22~62 33.03±9.32 .18(.026)

Marital status
Single 82(55.0) 2.88±0.43

-0.89(.374)
Married 67(45.0) 2.95±0.51

Educational status
College 39(26.2) 2.80±0.41

-1.73(.085)
≥University 110(73.8) 2.95±0.48

Religion
Yes 45(30.2) 3.02±0.45

1.87(.063)
No 104(69.8) 2.86±0.47

Monthly Income (10,000 won) 200~500 325.34±60.21 .08(.338)

Total Clinical career (months) 12~366 99.35±86.33 .19(.019)

Current ward career (months) 12~84 31.40±19.28 -.13(.118)

Nursing unit type

Medical 20(13.4) 2.88±0.38

0.21(.811)Surgery 56(37.6) 2.94±0.45

Mixed 73(49.0) 2.89±0.50

Models of Nursing Care Delivery 

Systems

Primary nursing   7( 4.7) ⦋3.05, 0.55⦌

3.58(.167)ϯTeam nursing 88(59.1) ⦋2.83, 0.70⦌

Functional nursing 54(36.2) ⦋2.90, 0.45⦌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99(66.4) 2.84±0.44

2.68(.008)
≥Charge nurse 50(33.6) 3.05±0.50

Average workforce (person) 2~10 4.50±2.00 -.13(.130)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10 34(22.8) 2.97±0.44

2.38

　

(.072)
10~<15 49(32.9) 2.99±0.42

15~<20 45(30.2) 2.89±0.52

≥20 21(14.1) 2.68±0.46

IQR; Interquartile range, *Mann-Whitney U test, ϯKruskal-Wallis test

Table 1.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N=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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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모호성은 정서

적 고갈(r= .60, p<.001), 비인격화(r= .51, p<.001), 개인

성취감 저하 (r= .46, p<.001)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

어 역할모호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및 개

인성취감 저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정서적 고갈과 비인격화 간(r= .50, 

p<.001), 정서적 고갈과 개인성취감 저하 간(r= .33, 

p<.001), 비인격화와 개인성취감 저하 (r= .37, p<.001) 간

에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Table 2). 

4. Mediating effects of role ambiguity, job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rough job 

burnout

독립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조직유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를 확인한 결과 성별(Z=-2.41, p= .014), 연령

(r=.18, p=.026), 총 임상경력(r=.19, p=.018)과 직위

(t=-2.68, p=.008)로 나타나(Table 1) 이 4개의 변수를 통

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간호사의 역할모호성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직무소

진 하위요인(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의 

병렬다중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역

할모호성이 정서적 고갈(B=6.30, t=8.80, p<.001), 비인격

화(B=3.51, t=6.97, p<.001) 및 개인성취감 저하(B=3.75, 

t=5.95,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조직유

효성(B=-0.10, t=-1.43, p=.15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고갈(B=-0.02, t=-3.40, 

p=.001), 비인격화(B=-0.02, t=-2.67, p=.008) 및 개인 성

취감 저하(B=-0.04, t=-6.18, p<.001)는 조직유효성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변수가 조

직유효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57.9%로 나타났다. 

Bootstrapping 분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나 직무소진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역할모호성이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반면 간접효과

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직무소진

이 완전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역할모호성은 정서적 

고갈(B=0.13, CI=-.21, -.05), 비인격화(B=0.08, CI=-.16, 

-.01) 및 개인성취감 저하(B=0.15, CI=-.23, -.09)를 통해 

조직유효성을 감소시킨다(Table 4). 이는 간호사가 역할모

호성을 높게 인지하는 상황에서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를 

낮추고, 개인 성취감을 높인다면 조직유효성을 증진시킬 

Variables Mean±SD
Obtained 

range

1 2-1 2-2 2-3

r (p) r (p) r (p) r (p)

1. Role Ambiguity 3.00±0.53 1.67~4.13

2. Job

Burnout

2-1 Emotional exhaustion 3.45±0.63 1.67~5.00 .60(<.001)

2-2 Depersonalization 2.84±0.74 1.20~5.00 .51(<.001) .50(<.001)

2-3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2.91±0.56 1.63~4.13 .46(<.001) .33(<.001) .37(<.001)

3.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2.91±0.47 1.55~4.05 -.55(<.001) -.57(<.001) -.52(<.001) -.61(<.001)

Table 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149)

Variables
X ⟶ M1 X ⟶ M2 X ⟶ M3 X, M ⟶ Y

B SE t(p) B SE t(p) B SE t(p) B SE t(p)

Constant 10.82 3.79 2.86(.005) 6.67 2.67 2.50(.013) 13.36 3.34 4.01(＜.001) 5.10 0.28 17.98(＜.001)

Control variables

  Gender; Female -0.34 1.80 -0.19(.851) -0.53 1.27 -0.42(.676) -0.46 1.59 -0.29(.771) 0.22 0.13 1.73(.085)

  Age(years) -0.08 0.06 -1.32(.191) -0.04 0.04 -0.87(.385) -0..5 0.05 -1.05(.295) 0.00 0.00 0.68(.496)

  Total Clinical career 2.18 1.15 1.91(.059) -0.82 0.81 -1.02(.308) 0.19 1.01 0.19(.189) -0.16 0.08 -1.94(.055)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1.87 1.04 1.80(.074) -0.37 0.73 -0.50(.615) 0.86 0.92 0.94(.348) -0.11 0.07 -1.45(.150)

X 6.30 0.72 8.80(＜.001) 3.51 0.50 6.97(＜.001) 3.75 0.63 5.95(＜.001) -0.10 0.07 -1.43(.155)

M1 -0.02 0.01 -3.40(.001)

M2 -0.02 0.01 -2.67(.008)

M3 -0.04 0.01 -6.18(＜.001)

F(p) 18.49(＜.001) 11.42(＜.001) 9.04(＜.001) 24.03(＜.001)

R2 .393 .285 .240 .579

*Dummy variable(reference): gender(male), Current position(≥Charge nurse); B=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Standard 

error; β=Standardized coefficient; X=Role Ambiguity, Y=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1=Emotional exhaustion, 

M2=Depersonalization, M3=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Table 3. Mediating Effect of Role Ambiguity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rough Job Burnout

  (N=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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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시사한다. 

역할모호성이 조직유효성에 주는 영향을 어떤 매개변수

가 더 잘 설명하는지 간접효과들의 대응별 비교를 실시한 

결과 직무소진 하위요인의 개별 매개효과 간 크기에는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역할모호성과 조직유효성의 관

계에서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및 개인성취감 저하는 비슷

한 크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Table 4).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역할모호성, 직무소진 하위요

인(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과 조직유효

성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V. Discussion

본 연구는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역할모호성, 직무

소진과 조직유효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역할모호성과 조직

유효성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역할모호성 정도는 평균 3.00±0.53으로 나타

났다. 더불어 Jeon과 Lee[13] 연구에서 3.40±0.88로 조사

된 것으로 볼 때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역할모호성 정

도는 중간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로 파악되며, 이는 Kim 

등[12] 연구에서 역할모호성으로 인한 통합서비스병동 간

호사의 업무스트레스가 일반병동 간호사 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Lee 등[32]은 정부에서 만든 

‘표준운영지침’에 통합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간

호인력 간 업무분장 및 위임업무가 불명확하다 보니 간호

사가 전문 간호보다 일상생활 보조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역할모호성과 업무부담을 겪는 역기능이 

발생하였다고 적시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

지해주고 있다. 

직무소진의 정도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상자의 정

서적 고갈은 3.45±0.63으로 중간 수준보다 높은 정도였

Effects of X on Y B SE/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Boot LLCI Boot ULCI

Total Effect X + Y -0.46 0.06 -0.58 -0.34

Direct Effect X ⟶ Y -0.10 0.07 -0.23 0.04

Indirect Effects X ⟶ M1 ⟶ Y -0.13 0.04 -0.21 -0.05

X ⟶ M2 ⟶ Y -0.08 0.04 -0.16 -0.01

X ⟶ M3 ⟶ Y -0.15 0.04 -0.23 -0.09

Pairwise Comparison M1 vs. M2 -0.05 0.06 -0.16 0.07

M1 vs. M3 0.03 0.06 -0.09 0.14

M2 vs. M3 0.07 0.05 -0.03 0.17

SE=Standard error; LLCI=Lower 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evel Confidence Interval

X=Role Ambiguity, Y=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1=Emotional exhaustion, M2=Depersonalization, M3=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Table 4.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ediation Effects using Bootstrapping                           (N=149)

Fig. 1. Parallel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job burnout subcompon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ambiguit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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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인격화(2.84±0.74)와 개인적 성취감의 저하(2.91± 

0.56) 정도는 중간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

로 측정한 Im과 Ko[33] 연구에서 정서적 소진은 

3.97±0.64, 비인격화 3.52±0.76, 개인적 성취감 저하 

2.78±0.52로 조사되어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들이 경험

하는 직무소진의 정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Khamisa 등[28] 연구에서 간호사는 종종 많은 수의 환자

들과 직접 감정적 성격의 개인적 접촉이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다른 의료 전문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소진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직무소진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및 직업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이 있다

[18]. 특히 의료인에서 유발되는 소진은 환자 안전사고 증

가, 환자 만족도 저하, 그리고 의료의 질 저하와 유의한 연

관성이 보고되고 있다[16]. 따라서 간호사의 직무소진을 

완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역동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변인으로 측정된 조직유효성의 정

도는 2.91±.0.47로 보통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통합서

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직무만족은 5점 만점에 평균 3.43±0.37[34], 

2.91±0.29[22],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평균 

3.23±0.54[35], 중소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 평균 

2..89[25]로 연구대상 기관별로 다른 결과가 보고되었다. 

조직몰입은 Kim과 Lee[24] 연구에서 의료기관 종별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중소병원(2.99±0.73)이 상급종합병

원(3.07±0.71)보다 약간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이 동일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직무만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각 의료기

관의 조직 역량과 내적 특성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

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유효성의 제고를 위해서

는 의료기관의 역할 및 조직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역할모호성

과 직무소진 사이에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직무소진의 하위요인별로도 동일하다. 즉, 

간호사가 업무 역할을 모호하게 인식할수록 정서적 고갈

과 비인격화가 증가하고, 개인 성취감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경

험을 통해 역할모호성, 업무과다가 소진과 관계가 있다는 

Park 등[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모호한 직무요구

가 소진의 하위요인들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소진, 비인

격화,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의 저하가 조직유효성과 부적

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소진이 높을수

록 직무만족도가 낮고 조직몰입이 어려워져 조직유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소진과 직무태도(직

무만족, 조직몰입)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한 

Park, Nam과 Yang[3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역할모

호성 역시 조직유효성과 부적인 관계을 보여 간호인력 간 

불분명한 업무와 역할이 증가할수록 직무에 불만이 쌓이

고 몰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역할모호성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에서 직무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 모두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사가 업무 역할을 

모호하게 인식할수록 소진(정서적 고갈, 비인격화와 개인

적 성취감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 등 조직유효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정보가 부족하여 비교 분

석은 어려우나,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Lee와 Lee[37] 연구에서 개인 성취감 저하가 역

할모호성과 직무만족 간에는 부분 매개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갈등

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는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에 의해 완전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통합서비스병동 조직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소진을 줄이기 위한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합서비스 정책에서 직무소진을 일으키는 선행요인으

로 나타난 역할모호성에 대한 지적은 여러 연구들[7,8,32]

에 의하여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부의 통합서비스 병

동 간호인력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지침의 제시로 발생된 

문제는[32]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나 현재 간호

인력의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 및 간호조직 관리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복지부에서 제

시한 통합서비스 표준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의료기관별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역할의 명확성과 차별화를 촉진하고, 

간호사가 업무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같은 내용은 정기적인 회의, 서면 지침이나 열린 커뮤니케

이션 채널을 통해 전달하여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역할모호성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확인된 직무소진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

리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소진 현상은 

집단 내 파급효과가 강하여[38] 다른 동료들에게 감정이 

전이 및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직무소진을 완화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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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의 개입 방안과 개인적 

방안으로 나누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관의 개입 방안으로 첫째, 가족, 동료 및 상사의 

사회적 지지가 직무소진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업무과다 및 역할모호성과 같은 직

무요구와는 유의한 부적 관계[16]를, 소진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39]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직무소진의 부정

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그러나 Han, Lee와 Kim[21] 연구에서 통합서비스병

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같이 근무하는 타 직

종 근무자와의 팀 상호작용 및 팀워크 수준의 지각 정도가 

모두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11] 이런 상황 즉 낮은 팀워크

와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는 간호사는 소진 위험이 더 높

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동료, 상사 모두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할 때 양질의 환자 간호를 제공

하는 동시에 소진의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간호사의 지식, 기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한다. Lee와 Lee[23]의 연구에

서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들은 전문지식 영역의 직무스트

레스가 가장 높게 조사되어 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간호사, 환자, 보호자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일 통합서비스병동에 대한 탐방 기사[40]에

서 서비스 시행 전·후 모든 간호인력에 대해 통합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기본간호 업무을 익히도록 하였고, 

정기적인 집체교육, 원내교육, 교육 간호사의 피드백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서

는 체계적 교육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교육을 통

해 간호사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역

량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렵고 모호한 상황에 탄력

적이고 결단력 있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져 소진의 위험

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직무요구 및 노력에 대

한 정당한 보상이 검토되어야 한다. 노력-보상 불균형

(effort-reward imbalance; ERI) 모형에 의하면 구성원

이 과중한 직무요구(노력)에 과소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노

력과 보상 간의 불균형 조건은 소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41]. Kim 등[12] 연구에서 일반병동에 비해 통합서비

스병동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지만 보상체계에 

변화가 없어서 소진이 초래됨을 지적하며 보상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보상에는 임금과 같은 금전적 보상 외

에도 직장에서의 인정과 존중, 승진 기회나 직업 안전성 

제공과 같은 비금전적인 측면도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41]. 따라서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업무량에 따른 보

상체계 마련 외에도 간호사의 노력을 인정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 소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이 일관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조직문화[42], 관리자의 리더십[43], 동료, 전체 의료팀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직무소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관과 조직 차원에서

의 노력뿐 아니라 간호사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다. 

Choi[44]는 상담자 소진에 대한 자기치유 연구에서 자기 

인식(self-awareness)을 바탕으로 한 자기 돌봄, 자기관

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Lee[16] 연구에서도 적절한 휴

식, 이완 기술, 취미나 동호회 같은 자기관리 활동에 참여

하면 소진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업무적 성과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체인력이 부

족한 직장이나 경직된 조직 문화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

기 어려운 경우 오히려 소진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6]. 따라서 간호사의 자기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서는 유연한 근무 일정 제공, 적정 의무 휴식 시간 확보, 

간호사의 업무량 관리 및 적정 인력 수준 유지가 선행되

고, 더 나아가 자기관리 기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과 정기적인 감독 및 피드백 등 의료기관 차원의 지원 정

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역할모호성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직무소

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무소진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합서비스 병동 확

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좋지만, 어떤 정책이든 의료서비

스의 질이나 간호인력의 안위를 희생해서는 안 되며, 간호

사의 직무소진을 해소하고 안위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접

근 방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

의표본추출을 하였으므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통합서비

스병동 간호사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 종별로 연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VI. Conclusions

본 연구는 종합병원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역할모호

성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결과, 직무소

진이 역할모호성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모호성과 조직 효율성 간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역할모호성과 조직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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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직무소진의 관리 

목표에 맞는 개입과 전략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간호조직은 보다 건강한 업무 환경

을 조성하고, 간호사의 건강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조직

의 성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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